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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AI 기술의 폭발적인 발달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Chat-GPT(생성형 AI), 무인체계, 자동

화 등, AI 활용성 증가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AI 관련 기술은 현실에도 접목

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제는 국방 분야에서도 AI 기술 적용이 국가들 사이에서의 국방력 경쟁으로 불거지고 

있으며 AI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 사실되고 있다. 

   국방 분야 AI 기술 적용 관련 해외 주요국들의 추진 전략과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방 분야 AI 기술 적용 실태를 확인하여 제한사항을 도출 및 분석하고, 개선 및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도해주신 이옥연 교수님, 미래군사전략과정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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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AI 기술의 필요성 증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기술 분야뿐 아닌 경제, 산업, 안보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AI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화와 빅데이터의 활용, 학습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자동화는 AI 기술을 활용해 별도의 통제 없이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징으로 데이터를 축적 및 분석, 예측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 또한, 공정 단계에서의 자동화는 작업 처리 속도와 정확성, 생산성에 지대

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 학습데이터의 구축은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볼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정말 제한적인 부분에

서만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AI는 이러한 데이터를 전 분야에 걸쳐 수집하고 분석하여 가치 

있는 데이터로 정제할 수 있으며 학습과 경험을 통해 학습데이터를 축적,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국방 분야에서의 AI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 버렸으며 AI 기술의 경쟁력 

순위가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AI 기술

의 현재와 활용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며 국방 분야 적용이 현실화 되었다는 것

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23년 우리 군도 ‘AI 과학기술강군육성’을 목표로 국방혁

신 4.0을 추진한다고 대대적으로 공표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국방 분야 AI 적용 문제점 인식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AI 기술은 미국을 선두로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

의 국가전략으로 추진되어 경쟁의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방 분

야 AI 기술 적용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AI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

이고 장기적인 목표 제시가 부족했기에 좁은 범위(부대 업무 관련 위주)의 분야를 선정하여 추

진하거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만을 추구하였으며, 기술론적인 연구에 대

한 논의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약함에 따라 인적ㆍ물적 인프라

의 형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군 자체 주도적 성장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기 다른 성격과 기능의 행정부처ㆍ군 조직ㆍ민간기업 등을 통합ㆍ주관할 수 있는 거버넌

스가 없을뿐더러, 국방 분야 내에서도 AI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주무부서(컨트롤타워)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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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국방 분야 AI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정립ㆍ지시하여 국방부 및 

합참, 육ㆍ해ㆍ공ㆍ해병대, 방위사업청, ADD 등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통합 AI 센터(주

무부서)의 체계 확립을 의미한다. 

또한 국토방위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군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국방 분야의 폐쇄적인 R&D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 의 약

자로 연구개발(연구용역, 개발 확대 등)을 의미하며, 국방 분야 AI 기술 발전 면에서의 R&D의 

확대는 민간 기업들의 선진화된 AI 기술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장을 

의미한다. 특히, 현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 및 국방 분야 AI 

기술 적용을 통해 민간 AI 기술의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발

판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민간 AI 기술 격차는 '20년 기준 1.8년 차이가 났

었고, 국방 분야 AI 기술의 격차는 '20년 기준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이미 2.9년 이상이 벌어

진 상태이다1). 지금 이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

는 기술 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R&D의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분

야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부족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방위사업청에서 민간 전문인력을 활

용한 국방 분야 AI 기술개발 특화연구센터를 '21년 6개 운영 중이었고, '23년에는 16개로 확충

한다고 하나 그마저도 국방혁신 4.0 추진 과제에 비해 자원과 인력, 여건 등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군의 소요 기획 체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소요 기획 체계는 일반 획득과 신속 

획득의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 획득의 경우 각 군의 소요제기를 바탕으로 선

행연구 및 소요 검증, 중기계획/사업추진, 예산편성, 연구개발 및 구매, 양산의 순으로 이뤄

지게 되어 있다. 이는 각 군AI 관련 부서에서 담당 전문인력들이 소요를 제기, 교육사령부에

서 전투실험과 소요 검증 및 보완의 과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문제 없

이 가능한 과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 및 각 군별 전문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소요제

기 시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치중되어 있는 상태이며 인력들을 조직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획득ㆍ관리 체계 또한 부재인 상황이다. 이 소요 기획을 통한 사업추진은 문제없이 순항하

였을 경우, 최초 1회 검증을 받는 데 대략 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AI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소요 기획 체계를 적용 시 민간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의 격차를 좁

힐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한다. 군의 소요 기획 체계에서 정상적인 Step을 밟고 

적용할 경우, 국방 분야 AI 기술 발전의 속도는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

인 획득 체계와는 다른 신속 획득 체계에서도 방위사업청과 연계하여 비교적 빠른 기간인 

2~3년의 기간 내에 소요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기술청사진2030”, 공개자료실(2020년 04월 01일).

   https://www.iitp.kr/kr/1/knowledge/openReference/view.it (검색일 2023. 09. 23.)

https://www.iitp.kr/kr/1/knowledge/openReference/view.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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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되어 있지 않아 다소 무리가 있는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국방 AI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한 원활한 데이터의 유

통ㆍ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AI는 인지ㆍ학습ㆍ추론이라는 3대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S/W 

기술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을 구현할 알고리즘(Algorithm), 학습시킬 충분한 양

질의 데이터(Big data), 대규모 연산을 처리할 컴퓨팅 자원(Computing resources)이 필요하

다2). 이 중 데이터의 양과 질은 AI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데이터의 충분

성, 정확성, 다양성, 편향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다. 아이디어가 있고 민간이나 외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알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다. 말하자면 네트워

크 기반체계,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등과 같은 기반 능력을 먼저 다져놔야 하는 것이다3). 

국방 분야 AI 데이터 활용은 국방력(군사력)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더욱 방대한 양과 정제

된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방 분야는 민간과 달리 폐쇄적 환경으로 인해 AI를 

구현하기 위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제한된다4). 따라서 국방 AI 기술의 활

용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AI 데이터의 획득ㆍ저장ㆍ관리의 단계에서부터 국방부 및 

합참, 각 군 조직, 민간과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해 데이터의 활용ㆍ유통이 가능하도록 여

건을 조성해야 한다. 

Ⅱ. 국방 분야 AI 전략 추진 경과 : 주요국과 우리나라

국방 분야 AI 기술 적용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어떤 전략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지 확인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분야 AI 전략에 AI 기술을 선도하는 주요 3개 국가의 

특징들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양영철 남기헌 황인빈 진아연,『인공지능기술 적용 전력의 획득체계 정립 방안 연구 -육군 소요기획 업무를 

중심으로-』 (KIDA 연구보고서자원 2021-4589, 2021), p. 9.
3) 김의순, “국방에서의 AI 적용, 미국 사례와 알아야 할 몇 가지,”『국방논단』(20-18)(2020), pp. 8
4) 김다빈 김영도, “국방 AI 학습데이터 부족 극복 방안 : 합성데이터의 활용,“『국방논단』(23-12)(2023), p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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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 1> 심승배, “미래는 ‘AI의 디지털 전쟁’… 우리 군, 첨단 전력·AI 센터 창설 

급선무,”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710025001(검색일 : 2023. 8. 

10.).

1. 미국

미국은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2019년 2월 AI 전략(이니셔티브 행정명령 

등), 5월 육군 AI 전략을 수립ㆍ발표하여 미래전을 대비하는 동시에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입지

를 굳건히 다지려 했다. 최고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은 상대적으로 빠른 시기에 AI를 

접목하였으며 지금은 AI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미 국방부 AI 전략의 목적은 ① 미

군과 자국민 보호ㆍ지원, ② 국토와 국민의 수호, ③ 직접적ㆍ효율적 통제가 가능한 조직의 개

설, ④ AI 분야의 개척자 임무수행이라는 네가지이다. AI의 발전을 통해 적의 위협을 감소시키

고 의사결정의 신속ㆍ효율화를 통해 시간적 우위를 선점해 국가를 지키는 데에 의의를 둔 것

이다. 

이를 위해 미 국방부의 전략적 중점분야로 판단한 것은 첫 번째, 주요 임무 수행에 인공지

능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인간이 수행하던 반복적이고 지루한 작업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체계들을 전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는 2019 국방수권법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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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따라 국방 AI 최고책임자인 CIO를 지명하고, CIO의 담당 하에 2018년 6월 JAIC를 신

설하여 각 조직에서 분산되어 추진되던 국방AI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JAIC는 주 임무인 

국방부 전체의 AI 활용 가속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데이터'를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이에 따라 

사이버 분야에서도 AI 기반 사이버 방어를 위해 필요한 사이버보안 데이터의 프레임 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공통데이터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미 국가안보국(NSA), 

미 사이버사(USCYBERCOM), IT 업체들과 함께 미 국방부 IT 생태계 내 데이터수집 표준화 작

업을 시작하였고, 전술 부대에서 AI 개발 시 학습 과정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 데

이터를 재구성하고, 태그하고, 레이블링하기 위한 공통데이터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JAIC의 

공통데이터프레임워크는 사이버작전 관련 군사 네트워크의 잠재적 위협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

해 AI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한, 사이버보안서비스공급자(CCSP), 사이버보호팀

(CPT) 등 사이버 작전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미 국방부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하고 

AI를 적용하여 작전적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5). 이처럼 실제 작전에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군사적인 목적으로 표준화되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적 중점분야는 산학연 및 국제동맹국과의 협력이다. 미국의 학계와 민간기업은 

현재 AI 기술 관련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 이 최고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학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국방 분야 AI 기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들과의 AI 기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ㆍ중소기업ㆍ스타

트업(Start-up)과 소통하고 이들 기업이 미 국방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제도개선)을 

낮출 것을 강조했다. 국제 동맹국과의 인력교환, 상호운용성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오픈소스(Open Sauce) 커뮤니티와의 교류 강화도 중요한 부분임을 역설했다. 다른 한편으로

는 JAIC가 DRAID (Data Readiness AI Development) 사업을 통해 민간기업들과의 협약을 맺

어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획득하고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DARPA(미국 방위고등

연구계획국)는 R&D 확대 적용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다. DARPA의 Cyber Grand 

Challenge는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분야 도입이 목적이었고, 실제 그 결과인 Mayhem은 미군

에 도입, 활용되었다6). Mayhem은 기존 체계에 AI를 통합하여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신속하게 

시범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로 군사정보부서의 여러 기능을 아울러서 AI의 적용을 더

욱 빠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7). 우크라이나 - 러시아 사이버전 당시 미국의 전방위적 지

원과 더불어 스타링크(스페이스X : 일론머스크 설립 우주탐사 기업) 지원, 마이크로소프트ㆍ아

마존ㆍ구글 등의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더 이상 AI 기술은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민간기업

5) 이경복, “사이버작전과 인공지능, 미 국방 분야의 추진 동향,”『국방논단』(21-15)(2021), pp. 6-7.
6) 이경복, “사이버작전과 인공지능, 미 국방 분야의 추진 동향,”『국방논단』(21-15)(2021), pp. 8.
7) 김의순, “국방에서의 AI 적용, 미국 사례와 알아야 할 몇 가지,”『국방논단』(20-18)(2020), p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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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조기에 민간기업의 기술을 국방 AI 기술 분야에 접목 시키기 위해 군의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JITC(합동상호운용성시험사령부)와 AI를 접목

하여 운용하고 있다. JITC는 바로 미 국방부 상호운용성 인증기관으로 모든 체계와 작전 네트

워크 등의 인증을 맡아 미 연합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8). 세 

번째로는 AI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력양성의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존 인력의 기술개발 능력

과 전문성 강화에 투자할 것임을 강조했다. 여기에 과거 업무체계를 벗어나 직속 보고 체계를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능력을 각 군에 전파하고, 외부 전문가의 활용과 실패를 포

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공지능의 군사적 윤리와 안전을 주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9). 2022년 6월 미 국방부는 국방장관 직속의 300명 규모의 Chief Digital&AI 

Office(CDAO) 최고 디지털ㆍAI 사무국을 창설하였다. CDAO는 데이터 장벽을 해결하고 혁신적

인 AI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조직(AI, 데이터, 디지털)을 통합 운영하는 중이며 최근 이슈화된 

생성형 AI 연구를 위한 태스크 포스 리마 부대를 창설ㆍ운영하고 있다. AI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 - 2> 미 국방부 CDAO 조직도10)

또한, 미 국방부는 클라우드를 통한 군사정보 분류 및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처리, 분석 

속도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100억달러 규모로 약 340만명의 사용자, 400만개의 기기를 클

8) JITC, “JITC”, http://www.jitc.or.kr/html/(검색일 2023. 11. 10.)
9) 최근하 오재진 김영길, “美 국방부 및 육군의 인공지능(AI) 전략이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한국방위산업학회

지』27(1) (2020), pp. 41-52.
10) 이지은 이지선 류종수, “해외 주요국의 국방 AI 현황 연구,”『한국국방기술학회 논문지』5(1):019-024, 

    2765-559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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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기반으로 이전, 통합하는 JEDI 사업을 추진 중이다11). 미국은 이처럼 인공지능의 장점

을 활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선도적인 행보로 인공지능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식별하여 보완해 가며 군에 적용 시키고 있다.

2. 중국

중국은 AI 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반 정책들을 수립했으며 AI 강국 건설을 위

한 국가 주도의 AI 발전계획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 

2030'을 발표하였고, AI 연구ㆍ기술력 배양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설치,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전 인민 대표대회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AI 및 신흥산업 발전의 촉진을 제안했다.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통해 중국을 2030년까지 AI 선두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

표로 3단계 전략 목표 및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으며, 전략 목표 및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1단계(~'20년) 2020년까지 선진국에 맞설 수 있는 AI 기술개발 및 산업 규모 확대, 2단계

(~'25년) 획기적 돌파구 마련하여 AI 기술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핵심 산업 4000억 위

안 및 연관 산업 5조 위안 규모 육성 등 긍정적 진전 계획 수립, 3단계(~'30년) 세계를 선도

하는 국가로 부상, 산업 1조 위안, 연관 산업을 10조 위안 이상으로 육성하여 선도 국가로서

의 입지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다. 6대 중점과제 ① 제 개방 협력 중심의 AI 과학기술 혁신체

계 구축, ② 최첨단ㆍ고효율의 스마트 경제 육성, ③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사회 건설, ④ 

군민 협력 매커니즘을 통한 융합 패러다임 강화, ⑤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 

⑥ 차세대 AI 과학 기술 프로젝트 시행의 6개이다12). 

중국은 2018년 ‘군민융합전략요강(軍民融合戰略綱要)’을 통해 광범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학습 능력을 갖춘 첨단군의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율 무기체계 개발뿐 아니라 미래의 

지능전 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감으로써 군대조직과 전술·작전 개념까지 혁신한다는 야

심찬 계획인 것이다.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은 중국의 원대한 목표인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AI 기반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중국은 국가 중점사업인 

군사 지능화를 위한 첨단기술 개발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이다. 중앙군사위

원회는 각 군종(軍種)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고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가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 지능화 기술, 즉 지휘통제, 상황인식, 자율제어, 군집 로봇, 정보수집·처리, 인

지·심리전, 사이버·전자전, 지속 지원, 교육훈련 등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계획의 상당 부분이 AI 기술과 적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한국 국방 기술학회, 2021). 중

11) 김종배 박진호, “국방 클라우드 전략 및 발전 방향,”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11(2), 1213-1220. 

    (2020), pp. 2.
12) 서병조,『중국의 인공지능(AI) 전략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중심으로』 

    (NIA Special Report 2017-10, 2017), p.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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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는 2018년 3월부터 미국의 국방혁신실험사업단(DIUx)을 모방한 국방 

과학기술 혁신 신속대응소조를 운영하면서 첨단 민간 기술의 신속한 군사화를 도모하는 추세

이다13). 

이처럼 중국은 2035년도까지 AI 기반의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확연한 목표를 갖고 AI 기반 크루즈미사일, 로봇 병사, 무인기, 로

봇 잠수함 개발 등의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 자체의 권위주의 체제라

는 구조적 특성상 모든 분야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국은 AI 기술 

분야 추진 간 국가 내 통합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하여 최고 통수권자의 판단에 따라 옳고 그

름이 가려지는 상황으로, 결정하는 주체의 단일화라는 특징이 생긴다. 이는 제도와 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단기간의 성과를 빠르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

다는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감시와 통제에서만큼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느 국가보다도 효과

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자국 중심의 사고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미ㆍ

중 간의 갈등을 격화시킨 화웨이 사태를 볼 수 있다. 데이터 확보라는 명목으로 자국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배포 후 정보를 수집, 데이터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는 더욱 견고

한 권위주의적 사회를 구축하려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다. 

3. 러시아

“AI는 인류의 미래이며 이를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2017년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러시아 정부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군, 학계, 민간이 함

께 참여하는 3개년 ‘AI-시맨틱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AI and semantic data analysis 

research project)’와 국방부 주관의 AI 분야 로보틱과 기술 개발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방 분야에서의 AI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14). 러시아 국방부

는 민관 합동의 연구ㆍ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 내 타 부서가 해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AI 기술 관련 10대 계획을 발표했다15). 

13) 윤정현, “국방 AI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강화방안” 『국제문제연구소 미래전 연구센터 워킹페이퍼』

    No.153 (2023), pp. 4-5.
14) Bendett, “In AI, Russia is Hustling to Catch Up,” 『Defense One』(April 2018)
15) 이수훈 유영철, “러시아 안보․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개발 현황: 분석과 한계,”『중소연구』44(3)   

(2020), pp. 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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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 - 1> 러시아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10대 발전계획16)

그 일환으로 러시아 연방정부는 스콜코보(Skolkovo) 지역에 AI 혁신산업단지를 건설하여 AI 

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스콜코보 혁신산업단지(Skolkovo Innovation Center)는 러

시아 경제의 다양성을 창조하기 위해 벤쳐 자본주의(venture capitalism)를 옹호하고, 혁신

(innovation)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의 토양(ecosystem)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스콜코보 혁신산업단지는 러시아 버전의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를 지향하고 있으며 수도

인 모스크바 인근에 위치하여 세계 유수의 AI 기술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스콜코보 혁신산업단지에는 약 1,0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AI 기술 발전의 역사는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주도하에서 진행되었다.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 차원의 노력과 개발을 통해 점진적인 발전을 이뤄낸 미국,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와는 다르다. 창의성과 자율성이 개발 동력으로 작용하는 AI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

이 더욱 효율적인 역량을 창출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개발과 투자가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AI 기술개발의 현주소를 보면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차원의 개발이 더욱 빠르

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뤄냈다17). 

한편, 러시아 내 대기업(Sberbank, Gazprom Neft, Yandex, Mail.ru Group, MTS,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RDIF)들은 AI 분야 동맹을 통해 기술 개발 촉진과 세계 기술 시장에

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시도와 더불어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

의 활발한 참여가 기술 개발의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군사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이 내용 면에서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기 어렵지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경

쟁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는 무인기를 포함한 다양한 AI 기반 무기를 전장에서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러시아는 과거 시리아에서 로봇 전쟁과 전자전을 치러본 경험이 있다. 물론 미국도 중동 전장

에서 자국의 기술을 실험해 봤으나, 러시아의 실전 경험은 해당 무기에 대한 기술을 더욱 발전

16) 이수훈 유영철, pp. 97.
17) 이수훈 유영철, “러시아 안보․국방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개발 현황: 분석과 한계,”『중소연구』44(3)   

(2020), pp. 8-10.

러시아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10대 발전계획

산ㆍ관ㆍ학 AI & 빅데이터 컨소시엄 구축 자동화 체제의 전문성 확보

교육훈련의 국가 시스템 구축 군사혁신도시에 연구소 설치

국가 AI 개발센터 설치 국제 개발동향 모니터링

AI 워게임 진행 AI 체계 이행 동향 평가

군사포럼 AI 관련 주제 선정 AI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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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러시아는 중국과 협업하여 미국을 견제함으로써 반사적 안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미 국방부의 군사 분야 AI 기술 적용을 견제하고 자국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 중

국은 정보기술과 AI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AI 기술에 기반을 둔 군사 무기를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민주

주의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AI 기술이 탑재되는 드론 미사

일, 킬러 로봇에 대한 인권 측면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유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국내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다르다.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크렘린은 해당 군사 무기를 적용하는 데 있어 국제적 비난을 감수할 의지가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방에서의 AI 기술 수준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국제정치 환경

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결코 좁다고 할 수 없다18).

 이렇듯 러시아 AI 기술 발전은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었고 민간기업과의 R&D 확대를 이끌

어내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AI 기술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에 따라, 타 

국가와는 다른 분야의 AI 기술개발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AI 기술 

역량이 향상되어 다른 국가에서 개발하지 못한 킬러 로봇, 신무기 등과 같은 우수한 AI 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들을 실제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4. 대한민국(우리나라)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문재인 2018, 전군 주요관 회의). 대한

민국은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

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혁”,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 첨단 과

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군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① 전

방위 안보위협 대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구조로 발전, ② 효율성ㆍ신뢰성ㆍ개방성

을 통해 고효율의 선진화된 국방운영체제 구현을 위해 군구조와 편제, 체제 등을 개편하기 시

작하였다. 

국방 인공지능 추진전략(2021. 5. 3.)은 AI 필수요소인 양질의 데이터 확보ㆍ활용을 위해 3

가지 중점을 제시하였다. ① AI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중장기 데이터 확

보 로드맵’ 수립, 데이터 선제적ㆍ체계적 확보,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및 원칙 마

련, ② 데이터 수집ㆍ저장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을 위해 데이터 수집기 전 체계 구축 및 수집

된 데이터 통합 관리ㆍ분석을 위한 국방 지능화 센터 조기 구축, ③ 데이터 개방ㆍ공유를 위한 

18) 이수훈 유영철, p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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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성 및 제도개선이다.

現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이 국방혁신 4.0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위협이 감소 될 것이란 가정 하 상비병력 및 부대 수 감축 등을 진행하였

으나 이로 인해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었던 상황과 다수의 개혁 과제 선정으로 노력

이 분산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방혁신 4.0은 4차 산업혁명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북

한 핵·미사일 대응, 군사전략 및 작전 개념, 첨단 핵심 전력, 군구조 및 교육훈련, 국방과학기

술 분야를 혁신하여 경쟁우위의 AI과학기술강군(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적용, 이를 기반으로 잘 싸우는 강한 군대)을 육성하는 것으로 5대 중점, 

16개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19).

<그림 II - 3> 국방부. 202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632 (검색일 

2023.07.10.)

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브리핑룸 보도자료(2023년 03월 03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632 (검색일 2023.07.1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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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국방 AI 전략의 발전 목표는 4가지이다. ① DㆍNㆍA 인프라 기반의 국방 AI 표준체

계 구축. 국방 분야 AI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 관리방

안, 보안정책 등의 표준 정책을 구축하는 것이다. ② 국방 AI 기능 구현(국방운영, 무기체계, 전

장지휘), ③ 국방 AI 기획체계 구축 및 국방 AI 센터 신설, ④ 민ㆍ관ㆍ군 협력을 통한 AI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으로 국방 전 영역에 대한 혁신을 목표로 한다. 단계별 목표는 시기별로 기

반조성기(~'25년), 확산기('26년~'30년), 성숙기('30년~35년')으로 구분하며 지금은 기반조성

기로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초연결, 플랫폼 형성, AI 컴퓨팅 등의 기반환경을 조성

하는 AI 인프라 조성이 중점이 되겠다20). 

①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은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은 

고성능 컴퓨터, AI 학습 및 데이터 분석 도구,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제공을 추진, ㉯ 국방데이

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호 공유를 위한 각 군 데이터 위치ㆍ내용 파악과 표준화를 통한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보장하려 

하고, ㉱ 상용 무선 네트워크 이용 및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안 정책을 개선하고 있

다.(2023년 4월 국방 빅데이터 보안지침을 제정, 국방 데이터 생산ㆍ수집 ⇨ 등록ㆍ제공 ⇨ 

사후관리ㆍ폐기를 기술하여 데이터의 활용성을 향상시킴) 

② 기능 구현의 측면은 세가지이다. ㉮ 국방운영 AI 분야로 지능형 스마트부대, 스마트 인

재관리 시스템, 스마트 군수혁신 등이 있으며 ㉯ 무기체계 AI 분야로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의 발전을 위한 운영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 전장지휘 AI 분야에서는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

체계(JADC2 : Joint All-Domain Command and Control)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JADC2는 

합동 전장정보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장을 가시화 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휘결심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합동전력 운용을 보장함으로써 전 영역 우세를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지휘통제 개념

이다. 

③ 기획체계 구축 및 국방 AI 센터 신설을 위한 노력으로 ㉮ 국방 AI 기획체계 구축을 위한 

국방부 조직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혁신실을 개편하여 AI/신기술 국방융합 적

용, 첨단전력 부대구조 발전, AI 표준체계 및 기반ㆍ제도혁신, 스마트 군수혁신,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 발전의 첨단전력 임무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의 전력화ㆍ획득ㆍ연구ㆍ소요개발ㆍ소요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 AI센터 2024년 신설을 추

진21)하고 있다. 

20) 국방부 2022, 국방 인공지능(AI) 전략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및 활용 [내부 행정자료 무단 활용 금지]

※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김세용(국방부 중령) 자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1)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 인공지능센터 창설 및 인공지능 발전 3단계”, NEWS1보도자료(2022년 07월 22일)   

및 국방부 기획관리관 업무분야별 자료 (검색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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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 - 4> “국방 AI 센터 창설 安”

국방부 차관

국방 AI 센터장

소요기획·총괄 획득관리 플랫폼 관리 디지털혁신서비스 데이터관리·분석

임 무 분산된 AI 업무 통합·연계, 민·관·군 협업으로 국방 AI 선도

구 성 센터장(민간전문가) 예하 5개팀 100여명 규모

추진일정 설립안 구체화(22년) → 추진단 운영(23년) → 센터 창설(24년 상반기)

④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 실 소요를 고려한 우수 AI 전문인력(군 자체 및 석

ㆍ박사 학위교육)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 AI 전문인력 유출 방지 및 유지를 위해 보직ㆍ진

급 관련 인사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국방부의 국방 AI 추진 전략 수립 및 추진에 따라 각 군별로 AI 발전계획을 수립하

여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표 II - 2>와 같으며, 우리 군의 대략적인 기술 발전 수준은 <표 II -

3>육군 AI 전략 추진 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할 시 1단계(초기자율)에서 2단계(반자율)로의 발

전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표 II - 2> 각 군(육ㆍ해ㆍ공ㆍ해병)별 AI 발전계획 – 각 군 AI 발전계획 참고 작성

[내부 행정자료 무단 활용 금지]

육 군
목 표  AI 기반의 다영역 동시통합작전 수행능력 구비

중 점
 군사용 AI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무기 및 전력지원체계 AI 적용

해 군
목 표  AI 기반의 해군 전 임무영역 혁신

중 점
 전 임무영역 AI 적용 소요 창출

 AI 발전 기반을 위한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
 AI 전문인재 양성 및 제도 개선

공 군
목 표  AI를 통한 미래 항공ㆍ우주력 건설 및 임무분야 혁신

중 점
 미래 항공ㆍ우주력 건설을 위한 소요기획ㆍ사업관리 강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재양성ㆍ제도개선
 고가치 데이터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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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 - 3> 육군. 2023. “AI 추진전략 소개 자료(전력지원체계사업단 중령 정동식)”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내부 행정자료 무단 활용 금지]

 해 병 대
목 표  AI 기반의 해병대 전 임무영역 혁신

중 점
 전 임무 영역의 AI 융합 소요창출/구현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인프라 구축
 AI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재양성/관련제도 개선

구 분 1단계 : 초기자율 2단계 : 반자율 3단계 : 완전자율

Army 

TIGER

감시체계

다양한 수단에서 수집된 

정보 통합제공, 

주요변화 자동알림

다양한 수단에서 수집된 

정보

분석ㆍ의도 판단, 

표적우선순위 

자동선정, 타격체계로 공유

다양한 수단에서 

수집된 정보 융합 

분석, 최적 대응방안 

추천

의사결정 

지원체계

피아식별 및 전장상황 

자동분석

적 위협 제한적 분석 

제공

전장상황 자동인식 및 

기구축된 방책 기반 

대응방안 제한

실시간 전장상황 

인식ㆍ분석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최선방책 추천

드론봇
제한된 환경 자율비행

원격통제 임무수행

특정지역 군집자율비행 

가능,

통제하 주요임무 자율수행

군집자율비행 가능

승인시 자율임무 

수행

무인차량
제한된 자율주행, 

원격주행

통제하 단일/군집 자율주행 

가능

목표지점까지 완전 

자율주행 가능

과학화 경계체계

영상 및 신호 

데이터로부터

이상신호 식별, 

자동분류/알림

식별된 미상물체 추가정보 

수집위한 최적 감시수단 

판단ㆍ운용

부분식별 객체에 대해 

유추ㆍ추적 및 제한된 

상황에 자율적 대응

장사정포 요격체계

탐지된 장사정포 표적에 

대해

요격용 유도탄 자동발사

표적 위협우선순위 

판단ㆍ대응

발사된 유도탄 

중기ㆍ종말유도

표적 

위협우선운위ㆍ탄착시기 

분석,

다종 요격체계 연계 

최적 수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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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한사항 도출 및 분석에 따른 개선 사항 제시

1. 국방부, 각 군 통합체계 확립(거버넌스)

미ㆍ중ㆍ러 등 주요국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역량 결집을 

위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공표하는 등 대대적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로 인한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AI 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 각계 조직의 혁신 역량

을 높인 새로운 AI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국가적 AI 전략 추진을 위한 새로

운 AI 통합체계(거버넌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기관의 운용조직과 인력 현황

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I - 1> 국방부. 2021.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전략 - 국방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안)”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내부 행정자료 무단 활용 금지]

* 관련 업무수행자 제외, 전담 조직ㆍ인력

또한, AI 기술은 국방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미래 전장의 Game Changer로 현재 병력감축 

시대의 대안이며 미래 전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율무기체계의 중요한 과업으로 국방

혁신 4.0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방 분야 AI 기술 향상을 위해 필요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노력의 분산과 국방 분야 AI 확산 사업 가속화에 어려움과 제한을 유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부에 합동 AI 센터(JAIC, Joint AI Center)에서 국방부의 AI 정책 

정립, 군사작전 및 전술에서 AI 기술을 적용 등 군 통합체계 확립과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한

편, 우리 군의 운영 조직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II - 2> 국방부. 2021.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전략 - 국방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안)”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내부 행정자료 무단 활용 금지]

구 분 과기부 행안부 국세청 통계청 국방부

운용조직
인공지능기반

정책국

공공데이터

정책국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

통계과

국방부

정보기확관실 등

7개 부서
인력 3개과 40명 5개과 66명 40명 16명 33명

구 분 운영 조직 및 인력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1명   * 국방 AI 센터 추진팀 및 추진단
합 참  없 음   * 첨단 기술전력과 신편 예정(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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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22년도부터 국방 AI 센터 추진팀22)이 운영되어, 국정과제 AI 과학기술 강군육성 및 국

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자율기구로서 “국방 AI 센터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민간

전문가 자문단(14명)을 포함한 추진단23)이 출범하여, 24년 상반기에는 창설을 준비 중이다.

이렇듯, 우리 군도 국방 AI 센터의 창설을 통한 미 국방부 합동 AI 센터24) 처럼 국방부에 AI 

기술을 적용할 범위 선정 및 각 군을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기능과 방위산업체와 연구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타워 역할을 정립해야만 한다. 현재 각 군과 

ADD(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

력과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개념 정립이 부재하거나 미비된다면 

제각각인 업무로 추진되고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노력의 분산으로 나타나는 등 분명한 한계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 AI 센터가 창설되기 이전 문제점으로 국방부(정책 및 제도), 합참(소

요결정), 방사청(사업관리) 등 주요 기관 내 AI 전담 부서가 현재 부재하기에 식별된 소요의 사업

화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체제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국방 분야 AI 추진 

가속화는 제한될 것이 예상된다.

미국 내 대표적 AI 연구소인 부즈 알랜 헤밀턴(Booz Allen Hamilton) 연구소 그래함 길머 박

사(Dr. Graham Gilmer)는 AI 기술이 단순한 데이터 수집, 공유 및 전송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작전과 전술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군이 원하는 전술개념에 어떻

게 연결시키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라며, 미 국방부 합동 AI 센터의 추진 방향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는 일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AI 기술을 개발하면 군이 작전과 전술에 적용하여 활용하다는 통

상적 개념과는 다른 접근으로 미 국방부 합동 AI 센터를 별도의 직속기관에 편성한 이유라고 평

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방 AI 센터 창설 시에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과 각 군 AI 담당자 및 관련

기관(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카운터 파트너 구축을 통해, 국방 AI 센터에서 통합 및 통제, 

22) 국방부 기획관리관 업무 분야별 자료, “자율기구 운영현황” (검색일 2023.11.12.)

    (국방 AI 센터 추진팀장 등 7명, ①예산 및 중기계획, ②운영 규정·지침, 법규·제도, ③군·관계기관 인력 편제 등) 
23) 국방부 기확관리관 업무 분야별 자료, 황정오(소장)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과 KAIST 이승섭 교수 공동추진단장 

    등 AI 센터 추진팀 및 민간전문가 등 30여명
24) 미 국방부 합동 AI 센터(JAIC)의 경우 조직도는 비공개

    주요 수행업무 ① AI 기술을 신속히 적용, ② 국방부에 적용할 범위 선정, ③ 방위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십국 간 협력체계 구축, ④ AI 전문인력 양성 등 (출처 : Emblem of US DoD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 및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네이버)

육 군
 AI 정책과 7명(21. 1. 1부 정식편제로 반영),

 AI 연구발전처 16명, 빅데이터 분석센터 8명
해·공군, 해병대  정보화 또는 분석 관련 부서에서 관련 업무 수행

방위사업청  미래전략사업본부(첨단기술사업단 인공지능로봇사업팀)
ADD(국방과학연구소)  연구기획부 및 기술정보 보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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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 구축 등 노력의 집중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III - 1> “국방부 AI 센터 창설 安” - 직접 작성 

2. 소요 기획 및 사업추진 체계 보완ㆍ확립

국방에 필요한 첨단기술 무기체계가 신속하게 소요제기부터 양산과 전력화까지 연계되도록 

첨단 과학 기술 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소요 기획 및 획득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전력증강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한다.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비하여 획득 제도 역

시 개선이 필요하다. AI 기술 특성상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 무기체계 

획득 제도는 소요결정부터 통상 15년, 전력 지원체계 획득 제도는 2~6년 소요되어, 빠른 속

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획득에는 기술 진부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기술 발전 제

도 신설 및 기존 획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 획득 제도(무기체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국방부 AI 센터 창설 安

국방 AI 센터(기계획) + 추가 편성(각 군 AI 담당자 + 관련기관 

카운터파트너)

 ※ 민간 전문가 포함 구성

합 참 육 군 해·공군, 해병대 방위사업청

ADD

(국방과학연

구소)

국직기관(부

대)

합참 AI 

종합발전추진

TF 운영예정

(24년~26년, 

인력확보)

* 첨단기술전력과 

신편

(23. 12.)

① AI 정책과,

② AI 연구발전처,

③ 빅데이터 

분석센터,

④ 작사급 AI 

정책 및

   연구발전 

통합처

   도입 필요

① 정보화 또는 

분석 

   관련 부서

② AI 정책과,

   AI 

연구발전처 등

   도입 필요

① AI 정책과

② AI

연구발전처

① 

연구기획부

② 기술정보 

   보안센터

①

통합데이터

  

센터(지통사)

② 

상호운용성 

   센터

③ 각종 기능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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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 - 2> 무기 획득(일반, 신속) 체계 - 육군 규정 참고25)

 [내부 행정자료 무단 활용 금지]

하지만, 현 획득 제도(무기체계)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비하여, 신속한 도입 획득이 지

연되는 문제점으로 간소화된 획득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AI 기술(드론 등 포함) 등 첨단기술

이 적용된 획득 기간의 장기화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무기체계의 신속 획득 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AI 기술, 드론 등)는 중기ㆍ신규사업으로 결

정하고 간소화된 선행연구 수행과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등 맞춤 형태의 간소화된 획득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그림 III - 3> 맞춤형(간소화) 획득 절차 安 - 직접 작성

간소화 및 빠른 도입을 위해서 선행연구와 사업추진 전략은 3개월 이내 수행하여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전타당성 평가는 연구개발을 위해 간략하게 하거나 생략(면제)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더불어 연구개발 관련 초도물량 획득은 2년 이내로 초도양산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후속 

소요 사업에 착수하는 형태로 적용하는 혁신적 획득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민간 AI 기술 발

25) 육규 장비관리(장비 획득절차) 및 전력발전업무(신속시범획득사업 육군 업무수행 지침) 규정 참고

신속 획득

(시제품)

구매
군 활용성

확인

소요결정

(긴급/중기)

긴급 예산

편성
양산

연구개발

일반획득

(무기체계)

소요

제기

장기

소요

선행연

구

/

소요 

검증

중기

전환

/

사업추

진

전략

사전

타당성

/

예산편

성

연구개

발
양산

사전

타당성

양산
구매

맞춤형

(간소화)

획득 절차

(AI 기술 등)

중기

신규

선행연구,

사업추진

전략

사전

타당성

(생략 가능)

/

예산편성

연구개발
양산

사전

타당성

초도

양산
구매

~ 3개월 최소화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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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속도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완벽한 성과를 이루지 못할 지

라도 적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 시 해당 기업ㆍ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재입찰ㆍ연장의 제도

를 도입하여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ㆍ사업의 우선순위, 적

용 범위(제대), 예산을 중점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립해 중ㆍ장기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의 확산과 마중물인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을 단기간 

내 무기체계로 획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신속시범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

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속 연구 개발사업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시제품을 2년 이내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

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이고,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6개월 이

내 도입, 군에서 시범 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그림 III - 4> 방위사업청. 2023. 무기체계 신속시범사업, ’23년도 통합공모 시작26)

이는 AI 기술의 전문성 확보와 연구개발을 위해, PM(Product Manager)에게 전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선도 사업으로 본사업에 최대한 신속히 적용(6개월, 2년 이내)으로 가시적 성과 달

성은 물론, 연구개발 및 양산화가 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 

3. R&D 확대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 분야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규모는 매우 적다. 아래 도표를 통해, 타국(미국, EU,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민

간 및 국방 분야 AI 기술 수준 평가 격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민간 분야 AI 기술 수준은 

80.9%이며, 국방 분야 AI 기술 수준은 77.3%로 타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AI 기술 

발전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꾀한 미국은 지금 명실상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주요국들 또한 데이터 전략을 우리나라 국방 AI 추진 전략('21. 5. 3.)보다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무기체계 신속시범사업 23년도 통합공모 시작”, 브리핑룸 보도자료(2023년 02월 06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909 (검색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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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인 '20년(미국, 영국), '21년(캐나다, NATO)에 수립하여 추진했었다. 

<그림 III - 5> 국방부. 2021.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전략 - AI 기술 수준27)” 내용 참고하여 작성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방 분야 AI 기술 수준은 민간 분야 기술 수준과 비교해도 약 3% 이

상의 저조한 차이를 보이며, 미국과 기술 수준 비교 시에는 약 23%의 기술 수준 차이와 2.9

년의 기술 격차를 보인다. AI 기술 수준 평가가 가장 높은 미국의 경우에는 AI 핵심기술 연구

에 연 15억불(약 1.7조원) 투자와 ‘25년까지 80억불 투자로 확대할 계획(출처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21. 3월)을 갖고 있으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들의 경우 기술경쟁력 선점을 위해, 무인자율체계, 지능형 지휘통제 등 미래 핵심분야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핵심기술개발(R&D) 

예산을 분석해보면, AI 관련 소요는 연평균 380억 원 규모로 국방 R&D 예산(4.3조원) 대비 

0.9% 수준에 불과하며, 매우 저조하다. 

이처럼, 우리 군은 AI 기술 수준이 저조한 만큼, AI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 분야

(민간기업)와 연계한 R&D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우리 군의 경우, 현재 국방혁신 

4.0을 통해 중ㆍ장기적인 연구와 단기적인 기술 획득을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민간 분야(민간

기업) 기술을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국방 분야 AI 

기술은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에 

의해 민간의 관심을 촉발하여, R&D의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국방 분야에 환류하기 위해 다양

한 기술 경진대회는 물론 민간 분야(민간기업)의 기술성숙도가 높은 AI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 

중에 있다. 대표적 사례로 미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의 ‘Cyber Grand Challenge’란 AI 기술 경진

27)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0국방 ICT 조사서(국방기술품질원) 자료 참고

1 100

미국

EU

중국

일본

대한민국
80.9

81

85.8

89.5

100
① 민간 분야 AI 기술 수준 : 80.9%(기술격차 

1.8년)

  *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공지능 기술청사진 2030", 

2020

② 국방 분야 AI 기술 수준 : 77.3%(기술격차 

2.9년)

  * 자료 : 국방 기술품질원(DTaQ)

           "2020 국방 ICT 조사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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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통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동화된 사이버공격-방어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으며,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카네기멜런대학/ForAllSecure 팀의 Mayhem은 미군에 도입되어, 활용되

었다. 이는 민간 분야(민간기업)와의 협력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AI 기술수

준 향상과 개발에 상당 부분 기여만큼 우리 군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

낀다. 

이를 위한 R&D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 첫 번째는 방사청의 R&D 예산을 각 군이 배정받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볼 수 있다. 각 군이 소요결정 전까지 방사청의 R&D 예산의 일

부를 배정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신규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소요기획과 첨단과학 기술

의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AI 기술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5~10년 후 핵심소요가 될 예상사업, AI 기술, 무

인자율체계)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현 380억 규모의 국방 AI R&D 예산을 25년까지 3

천억으로 확대(국방 R&D 예산의 0.9% → 5%) 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민간 AI 기술의 

적극 활용을 위한 국방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민간의 전문인력(석·박사급)을 활용한 AI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 및 대학 중심의 특화연구센터를 확대하고 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형

성된 민간 AI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국방벤처기업 지원사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표 III - 3> 국방부. 2021.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전략 -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이는 민간의 우수한 AI 기술 활용을 통해 국방 AI 기술 등(드론, 무인자율체계 포함) 중점 

연구 과제 해결 및 보다 손쉬운 연구개발을 이끌 수 있으며, 국방 AI 기술의 기반강화 및 현안 

해결로도 귀결될 수 있다.

4.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한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ㆍ활용

상호운용성이란 특정 체계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차이에 관계 없이 2개 이상의 서로 다

른 시스템 간 서비스를 자유롭게 공유함으로써 통합된 시스템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군에

AI 벤처 인큐베이팅 AI 국방벤처 지원 AI 혁신기술 지원

① 방위사업 제도교육

② 맞춤형 컨설팅

③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지원

   ※ 기업당 1억원 지원

① AI 자유 과제 공모에

   선정된 국방벤처 지원

   ※ 개발비의 75% 지원.

     최대 5억원 지원

① AI 자유 과제 공모에

   선정된 국방벤처 지원

   ※ 개발비의 75% 지원.

     최대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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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군(육ㆍ해ㆍ공) 부대(특전ㆍ해병)나 체계(유ㆍ무인) 간 특정 서비

스, 정보(데이터)를 막힘 없이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국방 상호운용성의 목

적은 네트워크 중심의 국방정보와 환경에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보장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28).

상호운용성 증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 나라는 바로 AI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이다. 2017

년 11월, 미 국방부는 독자적으로 AI 과제를 추진할 수 없음을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수립하여 주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런 기조에서 AI 전략을 수립, 2019년 초에 공개하고, 기술

개발, 발전, 접목의 중심 역할을 할 합동AI센터(Joint AI Center : JAIC)를 설립했다. AI 개발과 

전력화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적용하는 체계와 기술에 관련된 윤리적, 법적 

방침을 제정했다2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상호운용성의 증대를 통한 데이터 유통ㆍ활용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러시아는 권위주의 체제 하 폐쇄적인 자국주의적 데이터 활용을 했다면 우

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통한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22

년 4월 13일 모스크바함이 오데사 남쪽으로 접근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

였으나 미국의 정보 제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좌표를 획득, 넵튠 미사일을 발사하여 모스크바

함을 격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 AI 데이터 활용을 위한 상호운용성 단계는 하드웨어 문제 및 

보안 우려 등으로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다. 전차, 함정 등 각종 체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등

은 체계 내의 탑재된 수집기(IoT)를 통해 중앙에 있는 통합저장소에 저장·활용되어야 하나 수

집기·저장소 부재로 데이터 폐기되고 있고(민간 가전회사 등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전제품에 수집기를 설치하고 있으나 정작 군은 중요성 인식이 부족해 무기체계 내 수집기를 

미설치), 각종 훈령·지침은 데이터 ‘활용’보다는 ‘보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훈련 데이터 

등은 훈련 종료 후 파기되어 축적이 불가능한 상태이다(훈련데이터는 훈련 종료직후 파기, 

ATCIS서버 반기 1회 DB 클린징 등). 

  사례 1) 육군은 ’AI융합 해안경계체계(국방부-과기부 실증사업)‘ 사업 시 해군의 북한군 

함정데이터를   공유 요청 ⇨ 해군은 보안상(비밀) 이유로 미제공

  사례 2) ADD는 ’수중 및 수상함 AI 음탐식별기술‘ 연구 진행간, 해군 음탐데이터의 공

유를 요청 ⇨   해군은 보안상 이유로 외부로 반출이 제한됨을 통보

  사례 3) 민간 업체에서 군 경계감시에 최적화된 AI 모델 개발을 위해, 군 CCTV 데이

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 ⇨ 보안 상의 이유로 거절

28) 윤광준. (2023). “한국군 특수작전용 유ㆍ무인 복합체계의 미래,” 국방 상호운용성 세미나
29) 김의순, “국방에서의 AI 적용, 미국 사례와 알아야 할 몇 가지,”『국방논단』(20-18)(2020), 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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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 - 4> 국방부. 2021.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전략 - 국방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안)”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국방부 및 예하 조직에서조차 데이터의 유통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군 내에서부터의 

상호운용성 증대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도 상호운용성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 현재 우리 군의 문제이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은 국방부 산하 조직인 방위사업청의 예규로 

지정되고 관리되어 2021. 7. 23. 일부 개정 이후 방치되고 있다.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장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30). 이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호운용성을 오로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하나의 절차 및 수단으로만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고 창설하기 이전

에, 국방 분야 AI 기술 발달 전 분야에 적용되어야 할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고 

국방부 중앙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Ⅳ. 결  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기술 분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 

특성에서부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매우 많다. 또한 정

책적 의사결정 지원체계에서만이 아닌, 감시체계, 드론봇 및 무인차량, 요격 체계 등 군의 다

양한 영역에 작전과 전술 분야로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기준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네 가지의 제언을 정리하려 한다.

첫 번째, 국방 분야 AI 기술을 통합하고 각 군의 AI 역량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체계는 물

론, 작전과 전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한 개념의 국방 AI 센터(거버넌스)가 조기 창설(현

재 국방 AI 센터는 24년 상반기 창설 예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 AI 센터 조직 구성에 합참 

30) 방위사업청예규 제731호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제1장 제1조(목적)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3465&vSct= (검색일 2023.11.12.)

데이터 수집 ⇨

USB

전장망

인트라넷

국방데이터 댐 (저장소) ⇨

USB

전장망

인트라넷

데이터 활용

민간 전자기기

군 무기체계

데이터 저장

고속처리

데이터 분석

AI 학습

무기체계 연구개발

무기체계 AI

성능개선/개량

데이터 개방/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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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 군 AI 정책 및 실무담당자가 서로 연계되고 더 나아가서는 방위사업청, ADD(국방과학연

구소), 민간기업과도 협업 가능한 관계 구축 등 카운터파트너로써의 조직 구성원이 갖춰 져야

한다. 명실상부 AI 기술 선도국인 미국을 보더라도 명확한 통합체계 확립을 통한 방향성 제시, 

전문화된 조직과 민간기업의 AI 기술을 활용해 국방 분야 AI 기술의 발달을 이끌어냈다. 따라

서 우리도 국방 AI 센터를 운용하면서 혼재되어 있는 조직구조를 임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구

성하고 군 내 AI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AI 기술 

분야는 경험이 많다고 능력이 좋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pool을 구성하고 유

지하는 것 자체가 군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두 번째, AI 기술 획득 및 도입은 무기체계 획득 위주의 군 소요 기획 및 사업추진 체계

가 아닌 AI 기술에 맞춘 간소화된 획득절차로 보완되어야 한다. AI 기술 분야의 무기체계 뿐 

아니라, 지휘통제, 정보 환경, 전장 등 다양한 요소에서 AI 기술이 최근 러시아-우크리이나 전

쟁 간 인지전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듯 소요 획득 과정에서는 언제나 장비나 

무기체계의 전력발전에 초점 맞추어져 있는 등 물질적 무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 무기를 

각 제대에 보급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되고 수준의 단계는 급변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그렇기에 AI 

기술의 빠른 획득을 위해서는 시간을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는 체계로 보

완하고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국방부 내 AI 기술 전문인력은 민간기업 대비 극소수에 달하고 양성 및 수급 능

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연계는 국방 분야 AI 기술 발달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이

다. 이를 위해서는 R&D의 확대를 통해 민간기업의 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이전할 수 있는 여

건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소 및 대학과의 산학 협력을 통해 특화 연구센터들을 확대하고, 벤처 

기업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민간 AI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확대ㆍ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외부와 연계하

여, 보다 손쉽게 해결하는 것 가능하며,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네 번째, 국방 분야 AI 기술 활용의 핵심인 상호운용성 증대가 필요하다. 대량의 무기를 보

유하고 있어도 결정적 순간에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데이터와 정보도 마찬

가지다. 군 내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다고 한들 주고받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

면 쓸모 없는 자산이 되어 버린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 및 합참, 각 군별 AI 기술 발달을 위해 각종 전략을 추진

하기 시작한 이 때, 상호운용성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바로 잡아 상호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 앞에 언급했던 국방부 통합 AI 센터의 신설 및 체계 확립 간 상호운용성의 개념

을 확실히 정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AI 기술 전쟁에서의 승패는 바로 데이터와 상호

운용성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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